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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Wettedness 분석을 통한 아웃도어웨어의 착용 쾌적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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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kin wettedness(w) used as the rate index of thermal comfort, and to
evaluate the wear comfort of outdoorwear. Skin wettedness is widely used to express the degree of thermal comfort. If
skin wettedness exceeds a certain threshold, the body feels damp and discomfort. An experiment which consisted of
rest(30 min), exercise(30 min) and recovery(20 min) periods was administered in a climate chamber with 10 healthy male
participants. Two kinds of outdoorwears made of 100% cotton fabrics (Control) and specially engineered fabrics having
feature of quick sweat absorbency and high speed drying fabric (Functional) were evaluated in the experiment. The con-
dition of climate chamber was controlled according to the thermal insulation of 4 kinds of experimental ensem-
bles(E1~E4). Total sweat loss, sweat loss absorbed into clothing and skin temperature were measured. Skin wettedness
was calculated from the ratio of evaporative rate to the maximal evaporative capacity. Skin wettedness of 'Functional' was
lower than 'Control' in the 3 kinds of ensembles(E1, E2, E4) because the materials of 'Functional' were composed of quick
sweat absorbency and high speed drying fabrics, water vapour permeability and waterproof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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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체가 더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운동량이 증가되면 체내에

서 열이 생산되며, 인체와 환경 사이에서 열 조화 유지를 위해

체온조절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운동시 외분비샘에서 피부 표

면으로 발생한 땀은 체온조절을 위해 증발하게 되고 이러한 땀

의 증발은 열의 발산과 신체 온도의 조절에 중요한 방법이 된

다(Amorim et al., 2006). 특히, 상대 습도가 높으면 증기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신체 잠재 열발산능력이 감소하여 발한량

이 증가하면서 피부젖음(skin wettedness ; w)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Atmaca & Yigit,

2006). 의복 소재의 수증기 저항은 인간-의복-환경의 시스템에

서 신체의 열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Huang, 2006) 열 저항은 착용자에게 제공하는 열적 보호막의

양적인 평가를 의미하는데, 등산복과 같은 아웃도어웨어의 경

우 신체와 환경 사이의 열과 수분의 이동이 쾌적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복의 착용 쾌적성의 평가를 위해서

skin wettedness의 분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kin wettedness는 열 쾌적성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

되며(Fukazawa et al., 2004) 증발 열손실의 분석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데, skin wettedness의 수치가 1.0일 때는 이론적으로 발

한으로 인해 피부가 완전히 젖었을 경우를 의미한다(Lin &

Deng, 2008). Havenith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skin

wettedness가 역치를 초과한다면 신체는 습윤감과 불쾌감을 느낀

다고 보고하였고, Nishi and Gagge(1977)는 이러한 역치가 신진

대사량에 영향을 받으며 이를 “쾌적 역치(Comfort threshold)”로

설명하고 있다. 

Skin wettedness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Candas et

al.(1979)은 신체의 skin wettedness와 땀의 유효 증발량의 관계

를 파악하였고, Atmaca and Yigit(2006)은 다양한 환경에서 상

대습도가 피부온과 skin wettedness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Fukazawa et al.(2004)는 신체 17개 부위에 대해서 3종류

의 cold-protective clothing의 착용에 따른 skin wettedness를

분석함으로써 의복시스템에서 열과 수증기의 동시 이동을 발한

마네킹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Tsutsumi et al.(2007)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중립 환경으로 이동하였을 때 습도가 인간의 쾌

적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skin

wettedness, 주관적인 쾌적감 및 습윤감을 평가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Hee-Eun Kim

Tel. +82-53-950-6224, Fax. +82-53-950-6219

E-mail: hekim@knu.ac.kr



94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1권 제6호, 2009년

선행 연구들은 skin wettedness와 발한의 관계를 평가하거나

외부 환경의 변화, 특히 습도의 변화가 쾌적성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해 skin wettedness를 분석하였으나, 기능성 의

복, 특히 아웃도어웨어의 착용에 따른 쾌적성 평가를 위해 skin

wettedness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아웃도어웨어의 쾌적성 평가에 신체와 환경 사이의 열

과 수분의 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쾌

적성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skin wettedness의 분석을

통하여 아웃도어웨어의 착용 쾌적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피험자 및 실험조건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20대 남성 10명(신장 177.45±

2.09 cm, 체중 72.58±3.44 kg, 연령 24±2.79세)으로, 실험에 참

가하기 전 모든 피험자에게 실험 참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으

며, 피험자는 실험 전 24시간 동안 높은 강도의 운동을 삼가도

록 하였고 알코올 섭취와 흡연, 약의 복용을 금하도록 하였으

며 규칙적인 수면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실험 의복은 흡한속건, 투습방수, 체온조절 등의 기능을 가

진 소재로 제작된 ‘Functional’ 의복과 대조군으로 면 100%로

제작된 ‘Control’ 의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실험 의복 아이템

은 내의, 티셔츠, 바지, 자켓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의

복의 특징 및 도식화는 Table 1에, 실험 의복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시의 의복 구성은 의복 조합(E1,

E2, E3, E4) 4종류로 되어 있는데, 의복을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와 중첩으로 착용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4종류의

의복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의복의 조합 방법, 실험시의

인공기후실 온도조건, KS K ISO 15831에 준하여 써멀마네킨

을 이용하여 측정한 보온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인공기후

실의 온도 조건은 1 clo 보온성의 기준(田村照子, 2004)에 맞추

어 의복 조합별로 설정하였다. 피험자는 상대습도 50±5%, 기

류 0.1 m/sec, 의복 조합에 맞는 온도 조건으로 설정된 인공기

후실에서 30분간의 Rest기 동안 기좌위 자세로 휴식을 취하였

으며, 30분간의 Exercise기에서는 VO2max의 50%의 강도로 트

레드밀 운동을 실시하고, 20분간의 Recovery기 동안 다시 기좌

Table 1. 실험 의복의 특징 및 도식화

의복
Functional Control

혼용율 특징 혼용율

내의

레이온 64%

폴리에스테르33%

폴리우레탄 3%

흡한속건

체온조절

Cotton 

100%

티셔츠
폴리에스터 92%

폴리우레탄 8%
흡한속건

Cotton 

100%

바지
나일론 88%

폴리우레탄 12%

흡한속건

투습방수

Cotton 

100%

자켓I
폴리에스테르 

100%

투습방수

흡한속건

Cotton 

100%

자켓II

나일론 49% 

폴리에스테르 24%

폴리우레탄 27%

체온조절

투습방수

Cotton 

100%

 

 

 

 

 

Table 2. 실험 의복의 물리적 특성

 내의 티셔츠 바지 자켓I 자켓 II 비고

밀도

F 경사 (wale) 52.0 (wale) 41.0 182.8 138.0 141.4 (올/2.54)

위사 (course) 39.0 (course) 23.0 139.0 112.0 92.0

C 경사 (wale) 39.0 (wale) 41.0 91.5 27.0 48.0

위사 (course) 38.0 (course) 42.0 70.5 24.0 40.0

조직
F 평편 평편 능직 평직 평직

C 평편 평편 능직 평직 평직

두께
F 0.945 0.891 0.554 0.227 0.808 (mm)

C 0.515 0.479 0.510 0.373 0.360

무게
F 19.247 19.419 20.039 10.098 23.413 (mg/cm

2
)

C 17.710 15.402 32.223 17.101 20.010

열저항
F 0.045 0.045 0.051 0.139 0.108 (m

2
·
o
C/W)

C 0.076 0.075 0.067 0.090 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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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세로 휴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프로토콜은 Fig. 1

에 나타내었다.

2.2. 측정항목

측정항목으로는 전체 발한량, 의복에 흡수된 발한량, 피부온이

있으며, skin wettedness는 3종류의 측정항목 결과를 사용하여 산

출하였다. 전체 발한량은 운동 전후의 체중을 측정하여 그 차이

로 계산하였으며, 의복에 흡수된 발한량은 운동 전후의 의복 무

게의 차이로 산출하였다. 피부온은 LT-8A(Gram Corporation,

Japan)를 사용하여 이마, 가슴, 전완, 손등, 대퇴, 종아리, 발등의

총 7부위를 측정하였고, 평균 피부온은 면적 비율에 따른 Hardy

and Dubois(1938)의 계산식으로 계산하였다.

Skin wettedness는 피부로부터의 최대 증발량에 대한 유효

증발량의 비로, Candas et al.(1979)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

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Skin wettedness = Esk / Emax

여기에서 Esk는 유효 증발량으로,

msw: 전체 발한량 (g·h
-1

)

mdr: 무효 발한량 (g·h
-1

)

AD: 체표면적(m
2
) = 0.00718×체중(kg)

0.425
×신장(cm)

0.725

      
(Dubois & Dubois, 1916)

L: 물의 잠열 계수, 0.67 W·h·g
-1

 (田村照子, 2004)

Emax는 최대 증발량으로, 

he: 증발 열전도 계수(W·m
-2

·kPa
-1

) = 16.5×hc

hc: 대류 열전도 계수(W·m
-2

·K
-1

) = 8.3×(va
0.6

)

va: air velocity (m·s
-1

)

Ps,sk:피부표면의 수증기압(kPa) = (1.92×Tsk – 25.3)×133.29×10
-3

    (27
o
C<평균피부온<37

o
C일 때)

Pa: 주위 공기의 수증기압(kPa)

   주위 공기 절대온도로 수증기압 산출(立天文台, 2009)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0.1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모든 자료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Skin wettedness 값의 ‘Functional’과

‘Control’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차 검증은 paired t-test를 사용

하였고, 유의수준은 5% 이내로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흡한속건, 투습방수, 체온조절 등의 기능을 가

진 아웃도어웨어의 기능성을 착용 쾌적성과 관련하여 평가하고

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의복 조합별로 ‘Functional’과

‘Control’의 skin wettedness를 중점적으로 비교·평가하고자 하

였다. Table 4는 4종류의 실험 의복 조합의 skin wettedness(w)

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Candas et al.(1979)의 식

에 따라 항목별로 계산하여 마지막으로 w를 산출하였다. 

3.1. 유효 증발량(Esk)

피부에서 외부 환경으로의 수분 이동은 기상 수분과 액상 수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상수분은 의복의 개구부나 섬유 사

이로 빠져나가는 수분, 또는 섬유로 일단 흡습된 후 빠져나가

는 수분 등으로 구성되고, 액상수분은 섬유에 흡수된 수분, 피

부에 남아 존재하는 수분인 잔류한, 피부에서 떨어지는 수분,

즉 유실한 등으로 구성된다. 기상 수분과 액상 수분 중 섬유에

흡수되었다가 증발하는 수분을 증발한이라 하는데 체온조절의

측면에서 유효한 것이라 하여 유효발한이라 하고, 나머지 증발

하지 않고 의복이나 피부에 남아있거나 피부에서 떨어지는 유

Esk W m
2–

⋅( )=
msw mdr–

AD

----------------------- L×

Emax W m
2–

⋅( ) =he Ps sk,

Pa–( )×

Fig. 1. 실험 프로토콜

Table 3. 인체 착용 평가를 위한 의복 조합 방법 설정

조합 내의 티셔츠 바지 자켓 I 자켓 II 총중량(kg)
실험실

온도조건
1)

(
o
C)

보온성(clo)
2)

F C

E1 ● ● 0.643 20.0±1 0.978 1.059

E2 ● ● ● 1.056 18.5±1 1.398 1.291

E3 ● ● ● ● 1.500 16.5±1 1.463 1.414

E4 ● 0.541 20.5±1 0.798 0.802

1)
 1 clo 보온성의 기준(田村照子, 2004)에 맞추어 설정

2)
 써멀마네킨 이용하여 측정한 전체 보온성(KS K ISO 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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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등은 체온 조절의 측면에서 무효한 것이라 하여 무효발한

이라 한다(田村照子, 2004).

본 연구에서는 유효 증발량(Esk)의 산출을 위해 체표면적에

대한 전체 발한량(msw)과 무효 발한량(mdr)의 차이에 물의 잠

열계수를 곱하였는데, 이에 먼저 msw의 결과를 살펴보면, msw

은 E3 의복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3종류의 의복 조합에서

‘Functional’이 ‘Control’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의복 조합 E1과

E4의 경우, ‘Control’ 내의와 티셔츠의 열저항값이 ‘Functional’

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Control’보다 전체 발한량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의복 조합 E2의 경우, 티셔츠 위에 중

첩 착용한 자켓의 열저항값에서 ‘Functional’이 ‘Control’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Functional’의 발한량이 적게 나

타났는데 이는 신체에서 발생하는 땀을 신속히 흡수하여 외부

환경으로 배출하는 흡한속건성을 갖춘 소재로 인해 발생한 결

과로 보인다. Fukazawa et al.(2004)은 cold-protective

clothing의 착용에 따른 skin wettedness를 분석함으로써 의복시

스템에서 열과 수증기의 동시 이동을 발한 마네킹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는데, 130 g·m
-2

·h
-1
과 같은 많은 양의 발한이 발생될

경우 열과 수분의 이동 밸런스가 방해받고 의복에 많은 양의

응축이 발생하므로 인체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의복조합의 전체 발한량이 Fukazawa

et al.(2004)의 연구 결과 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운동 후

피험자의 쾌적감과 습윤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다음으로, mdr은 발생한 땀이 증발되지 않고 의복

에 흡수되거나 피부에 남아있는 땀으로서, 4종류의 의복 조합

모두 ‘Fucntional’이 ‘Control’보다 적게 나타났다.

3.2. 최대 증발량(Emax)

최대 증발량(Emax)은 평균피부온과 외부 환경의 습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Candas et al., 1979), 본 연구에서는 의복

조합에 따른 외부 환경의 습도는 일정하게 설정하였으므로 평

균피부온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실

험 시간에 따른 평균피부온과 Emax의 변화를 Fig. 2와 3에 각

각 나타내었다. 평균피부온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복 조합 E1

은 실험 전체 구간에 걸쳐 ‘Functional’과 ‘Control’의 변화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의복 조합 E2와 E4의 경우 전반적으로

‘Functional’이 ‘Control’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복 조합 E3은

운동 전과 후에는 ‘Functional’이 ‘Control’보다 높게 나타났으

나 운동 구간에는 ‘Control’이 ‘Functional’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Emax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피부온과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으나, 10분마다 측정된 공기 온도의 변화로 주위

공기의 수증기압(Pa)의 차이가 나타나 평균피부온과 동일한 결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복 조합 E1의 Emax는 평균피부온의

변화와 달리 전반적으로 ‘Functional’이 ‘Control’보다 높게 나

Table 4. 실험 의복 조합에 따른 skin wettedness(w) 계산 결과 

msw mdr AD Esk he Ps,sk Pa Emax w

E1*** F 263.40 14.68 1.89 88.17 34.40 4.887 2.323 88.202 1.00 

C 313.80 30.71 1.89 100.35 34.40 4.891 2.402 85.622 1.17 

E2* F 239.70 21.20 1.89 77.46 34.40 4.771 1.889 99.141 0.78 

C 296.90 36.82 1.89 92.20 34.40 4.665 1.883 95.701 0.96 

E3 F 263.91 30.64 1.89 82.69 34.40 4.615 1.488 107.569 0.77 

C 250.41 35.22 1.89 76.28 34.40 4.605 1.489 107.190 0.71 

E4 F 313.40 15.98 1.89 105.43 34.40 4.980 2.401 88.718 1.19 

C 350.00 26.10 1.89 114.82 34.40 4.891 2.575 79.670 1.44 

*는 ‘Functional’과 ‘Control’ 사이의 유의차

* p<0.05, *** p<0.001

Fig. 2. 실험의복 종류(Functional, Control)와 의복조합(E1~E4)에 따

른 평균피부온의 변화

Fig. 3. 실험의복 종류(Functional, Control)와 의복조합(E1~E4)에 따

른 최대증발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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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의복 조합 E2, E4의 경우 평균피부온과 마찬가지로

‘Functional’이 ‘Control’보다 높게 나타났고, 의복조합 E3에서

는 운동 전과 후에 ‘Functional’이 ‘Control’보다 높게 나타났으

나 운동 구간에는 ‘Control’이 ‘Functional’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험 전구간의 Emax 평균값은 4종류 의복 조합 모두에서

‘Functional’이 ‘Control’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3.3. Skin wettedness(w)

의복조합 E1의 경우, ‘Control’의 열저항값이 ‘Functional’보

다 약 1.5배 정도 높아 msw, mdr, Esk 또한 ‘Control’보다 적

게 나타났고, 그로 인해 ‘Functional’의 skin wettedness값이 낮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의복 조합 E2의 경우, 티셔

츠 위에 중첩 착용한 ‘Functional’ 자켓I의 열저항값이

‘Control’보다 약 1.5배 정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Functional’

의 msw와 mdr이 ‘Control’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흡한속건

성을 가진 자켓I의 특성상 운동으로 발생한 땀이 의복에 응축

되어 있지 않고 신속히 외부 환경으로 발산되어 의복을 착용한

인체와 환경사이의 열과 수분의 이동에 기여하여 나타난 현상

으로 보인다. 또한 ‘Functional’의 Esk가 ‘Control’보다 적게 나

타났으나 ‘Functional’의 평균피부온이 더 높게 유지되어 Emax

값 또한 높은 경향을 보였으므로 ‘Functional’의 skin

wettedness값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의복내 기후와 외

부 환경 사이에서 공기를 교환하는 것은 습성 및 건성 열손실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Havenith et al., 1990; Bouskill et

al., 2002), 운동으로 인해 땀이 발생할 때 신체를 쾌적하게 유

지하기 위해서는 의복의 벤틸레이션을 증가시켜 의복을 통한

수분 확산을 용이하게 하여 skin wettedness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Ueda et al., 2006). 의복 조합 E2의 경우 단품

으로 착용한 의복 조합보다 의복의 layer로 인한 정지공기층이

많이 형성되지만, 운동으로 발생한 땀이 의복에 응축되어 있지

않고 신속히 외부 환경으로 발산되어 의복을 착용한 인체와 환

경사이의 열과 수분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의복을 구성하

는 섬유와 섬유 사이의 통로가 벤틸레이션의 중요한 역할을 함

으로서 공기 교환이 신속히 이루어져 skin wettedness가 낮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의복 조합 E3의 경우, Esk가 ‘Functional’에서 높게 나타났으

나 실험 전체 구간에 걸친 평균피부온과 Emax값에서

‘Functional’와 ‘Control’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skin

wettedness에서도 ‘Functional’과 ‘Control’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온 조절의 기능을 가진 ‘Functional’

자켓II의 열저항값이 ‘Control’에 비해 1.5배 정도 높았으므로

운동으로 발생된 땀의 발산이 방해를 받아 skin wettedness값에

서 ‘Functional’과 ‘Control’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많은 양의 땀이 발생하는 경우, 의복을 착용한 인

체와 환경사이의 열과 수분의 이동 밸런스가 방해되고 이 때

발생한 땀이 의복에 응축되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온도의 환경에서 땀의 응축이 발생한다면 수분의 열전도

로 인해 신체에서 환경으로 열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낮은 온냉

감으로 인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Fukazawa et al., 2004).

그러므로 skin wettedness값과 실제로 보고된 주관적 습윤감 및

쾌적감을 비교한다면 인체-의복-환경의 시스템에서 열과 수분

의 이동 및 인체의 열 중립 환경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의복 조합 E4의 경우, 비록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Functional’의 skin wettedness가 ‘Control’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피부 표면에 땀이 적게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Control’의 열저항값이 ‘Functional’보다 약 1.5배 정

도 높았기 때문에 ‘Functional’의 msw, mdr, Esk가 낮게 나타나

고 ‘Functional’의 평균피부온이 ‘Control’보다 더 높게 나타나

‘Functional’의 skin wettedness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Functional’ 아웃도어웨어 착용시가 ‘Control’ 착

용시에 비해 발한량이 적고 평균피부온이 높게 유지되어 skin

wettedness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므로 운동으로 발생한 피부

표면의 땀이 ‘Functional’ 아웃도어웨어에 신속히 흡수되고 외

부 환경으로 발산되어 착용자에게 쾌적성을 제공한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쾌적성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skin

wettedness의 분석을 통하여 아웃도어웨어의 착용 쾌적성을 평

가하였는데, 그동안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skin wettedness 분석

을 통해 아웃도어웨어의 착용 쾌적성을 평가한 점에서 독창적

이며, 아웃도어웨어 외의 기능성 의복의 착용 쾌적성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Functional’

아웃도어웨어 착용 시 ‘Control’에 비해 skin wettedness가 낮게

나타났고, 특히, 흡한속건의 기능을 가진 아웃도어웨어 착용 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Skin wettedness의 증가는 끈

적함을 나타내는 “stickiness”로 지각되어 불쾌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웃도어웨어 제작시 피부 표면의 땀을 신속히 흡수

하여 외부 환경으로 발산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skin

wettedness의 수치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흡한속건, 투습방수, 체온조절 등의 기능을 가

진 아웃도어웨어의 착용 쾌적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이므로, 각 의복 조합별로 ‘Functional’과 ‘Control’의 skin

wettedness는 비교·평가하였으나 본 실험에 사용된 의복 아이

템의 모든 조합으로 실험을 실시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후속 연

구를 통해 다양한 의복 조합에 대한 skin wettedness를 분석하

여 인체의 쾌적성 유지를 위한 최적의 의복 조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Gagge et al.(1969)는 skin wettedness가 0.3일 때 인체가

쾌적감을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모든 의복 조

합에서 0.3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므로 운동 시 발생하는

땀으로 인한 불쾌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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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제 주관적으로 느낀 쾌적감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체 전신에서 발생한 발

한량을 중심으로 skin wettedness를 분석하였으나 후속 연구로

신체 부위별 skin wettedness를 분석하여 국소 감각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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